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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자체 개발 분뇨압송시스템 본격 운영
- 태양광 이용한 전기식 압송시스템 … 대기오염, 온실가스 감축 기대 -

 - 인천시·인천환경공단이 공동연구 … 전국 최초 도입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7일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

사업소에서 자체 개발한‘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’시연회를 갖고 본

격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
전기식 분뇨압송시스템은 분뇨의 처리시설 이송시 경유차량의 디젤엔

진 동력을 이용해 압송했던 기존 시스템을 전기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 

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

다.

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5월 대기오염물질 감축뿐만 아니라 

작업환경 개선, 이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

개발에 뜻을 같이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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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차례의 회의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1년여만에 ‘탄소중립 분뇨압송

시스템’을 제작·운영하는데 성공했으며,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. 

인천시 관내 100여 대의 분뇨 운반차량의 압송시스템을 태양광을 이용

한 전기식 압송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, 연간 147톤의 탄소배출을 감축

할 수 있다. 이는 30년생 소나무 1ha(10,000㎡, 축구장 1.4개 크기) 당 

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10.8톤으로 가정할 때 축구장 약 19.6개 크

기인 약 14ha의 산림을 대체하는 효과다.

또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(NOx)과 미세먼지(PM-10), 황산화물

(SOx)을 1년 기준, 각각 112톤·11톤·79톤 감축할 수 있고 차량 연료 

비용도 약 7천 7백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인천시는 전기식 분뇨압송시스템의 확대 운영과 함께 태양광을 이용한 

자체 소비전력의 확보와 친환경 압송시스템의 타 분야 적용방안에 대

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
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“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함께 중앙정

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

있기를 기대한다”며 “대기오염물질의 감축과 2045 인천 탄소중립 비

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
<붙임> 1. 압송시스템 개요도  

       2. 분뇨압송시스템 및 운영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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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압송시스템 개요도

붙임  분뇨압송시스템 및 운영사진

 ① 분뇨압송시스템

    → 분뇨차량으로 공기 주입 장치
 ② 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 가동 중


